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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 강화 방안 마련 중,

휴대전화 전자파의 암유발 가능 등급 분류 관련- WHO, -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는 최근 세계보건기구 가( ) (WHO)

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국내,

에서도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

현재 휴대전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

전자파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번 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, WHO

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.

또한 년 이후 국내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, 2000

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,

향후에도 휴대전화 장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

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

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자파

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앞서 월 일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5 31 WHO

암유발이 가능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2B .1) 이는 휴대전화를 장기간

자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연구

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는 암발생과의 인과관계에. , WHO

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끝. .

1) 개국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 우리나라는 김남 충북대 교수 한국전자파학회14 31 , (

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 위원장 참가)


